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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무회의 및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합니다.

닷새 동안의 징검다리 휴가가 끝났습니다. 다들 어제 어린이

날은 봉사 잘 하셨나요? (네) 통일부 장관님만 봉사 잘 하셨

나봐요. (웃음. 참석자 웃음) 국민 모두가 가족들과 잠시나마 

행복한 충전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헌

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보통 이

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

니다.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

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큽

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

니다.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걸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

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엄 상황도 아닌

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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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

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걸 누

가 반대할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5.18이 다가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 국

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

법 정신을 파괴한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

져서는 안 되겠죠. 5.18 때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부마

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합니까?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하죠. 그런데 이번

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습니다. 그걸 왜 반대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지방 자치를 강화하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 표결

이 내일 내려집니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

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

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죠. 헌법에 대한민국

의 가장 고위 규범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쓰여 있습

니다. 그러나 지리적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모

두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서 그 대리인들이 공동체 모두에 관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잘 뽑아야죠. 그러려면 선

거권을 가진, 선택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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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방

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을 한

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

다.

그래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경찰, 검찰 그리고 선관위 이 기관들한테 이런 당

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

기 위해서 흑색 선전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

의 선거개입 행위이죠.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나 문제된 게 있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모두말씀 끝)


